
36  친 구 들  2 0 2 4 년  4 월 호   37

삽
화

: 
케

빈
 페

일
스

소치틀 보트 리베라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소치틀은 이층 침대 아래에 누워서 위에 

있는 침대를 올려다봤어요. 가족 기도는 

조금 전에 드렸고, 이제 잠잘 시간이었어요. 

소치틀은 잠자기 전에 하는 개인 기도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왜 해야 하는 걸까?’ 소치틀은 

궁금했어요. 가족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좋은 꿈을 꾸게 해 달라는 등의 똑같은 말을 

하며 항상 기도했어요. 가족들의 기도는 정말로 

응답되는 걸까요? 소치틀은 아직도 가끔 나쁜 

꿈을 꾸었어요.

기도를 그만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치틀은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해 보기로 하고, 옆으로 돌아누워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소치틀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 

며칠은 곧 몇 주가 되었어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치틀은 그다지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했어요.

남은 학기가 끝이 나고, 여름이 되었어요. 소치틀은 수영 

수업에 다니고 집에서 키우는 개들과 놀면서 즐겁게 지냈어요. 

큰 가족 모임에서 사촌들을 만나기도 했죠. 

매일 밤, 소치틀은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개인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여름은 곧 끝이 났고, 소치틀은 개학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소치틀은 개학이 전혀 기대가 되지 않았어요. 개학 

며칠 전에 소치틀은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 뵙고, 사물함도 

정하고, 새로운 책가방도 생겼어요. 하지만 등교 생각을 할 

때마다 어딘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매일매일 기분이 점점 더 

나빠졌어요. 

어느 날 밤, 소치틀은 침대에 누워 학교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가고 싶지 않아. 겁이 나.’ 소치틀은 생각했어요. 

그러다 부모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부모님은 소치틀이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고, 

기도로 도움과 위안을 구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소치틀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소치틀은 기도했어요. 소치틀은 하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분께 감사를 표하고, 가족 기도에서 

했던 것처럼 좋은 꿈을 꾸게 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기도를 

마쳤을 때, 무언가 달라진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다음 날 밤, 소치틀은 다시 기도했어요. 그 뒤에도 

계속했어요. 소치틀은 하늘 아버지께 선지자와 가족을 축복해 

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리고 소치틀은 자신의 기분과 새로운 

학교에서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느 날 밤, 소치틀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학교에 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더는 

겁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소치틀은 마치 따뜻한 

담요처럼 자신을 감싸는 평안함을 강하게 느꼈어요. 소치틀은 

곧바로 그게 성신의 느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구나.’ 소치틀은 생각했어요. 

바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 

느낌은 놀랍도록 아름다웠어요. 소치틀은 몇 개월 동안이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그 느낌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소치틀은 방긋 웃었어요. 소치틀은 여전히 개학이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해 주시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앉아 기다리며”,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70쪽.

알기에 더 힘이 났어요. 소치틀은 언제 어디서든 위안을 

얻기 위해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치틀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기도에 
대한 질문

소치틀의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로 

들으셨을까요?




